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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

- 2025. 7. 21.(월) 14:00,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

지금부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

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이종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원이 다 참석하시지는

못하셨지만 저희들이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80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드리면서 받는 분들 말고 서 계신 분들 눈치

를 보니까 한 50번쯤 됐을 때 이거 언제 끝나나 하고 너무 많다

이러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광복 200주년이 아닌 것

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쭉 이어져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마 이어져 갈 것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참 뜻깊습니다. 이제 20년이면 100주

년이 됩니다.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습니다. 원조를 받

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고 식민지였다가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K-컬처, 어디든 K를 붙이면 그것이 세계인

에게 기대를 주는 역동적인 문화 강국의 힘이자 세계적인 보편 가

치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역사 굽이굽이의 상징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을까 처음에는 궁

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또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또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시면서 또 그 가족들이 역사에 아로새겨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이념의 굽이굽

이가 계신 분들을 모셨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한꺼

번에 이 자리에 모시는 가장 대표성이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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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로서는 형식적으로는 공동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셨지만

제가 살면서 또 정치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

게 늘 이렇게 모시는 이종찬 광복회장님과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바로 이곳 백범기념관에서 바로 작년에 저희들이 동일한

시기에는 광복회와 또 우리 이종찬 회장님이 응당 받아야 할 존경

과 이런 것을 훼손당하는 그런 아픈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

을 현장에서 지켜본 바가 있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이렇게 이종찬 회장님을 모시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종찬 회장님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우리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복원되어 가는 시작의 자리를 저희들이 함

께했다는 점에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년, 민주주의와 경제는 후퇴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은 최악의 정점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미화, 독립운동가 폄훼로

역사도 흔들렸고 국민통합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위대한 국민이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다시 바

뀌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

고 생각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

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 이제 시작하게 되는 위원회는 그러한 행사 하나하

나에 숨결을 불어넣고 또 전체의 맥을 일관해서 이어가는 그러한

결론을 온 국민을 대신해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생

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소중한 말씀과 의

견을 받들어서, 기념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